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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 적

간호는 대상자의 문화적 관습, 선호, 기호, 가치 등에 근거하여 요구를 사정하고 간호중재를 계획하고

실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한국의 간호실무는 서구의 간호지식을 기반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

나 문화에 대한 고려가 없이 서구의 지식을 실무에 적용하는 가운데 우리의 대상자는 물로 간홋 자신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격어왔다(최영희, 1993).

임부를 대상으로 한 산전관리 영역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우리의문화양식보다는 서양의 문화양식을

바탕으로 개발한 산전관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우리 민족 정서에 부합되는 간호의 개발에 대한 요

구가 증가하고 있다.

산전간호의 목적은 정상적인 임신과정을 감독하고 임부와 가족을 안심시키고 어버이의 역할을 가르

치는 것이다. 따라서 임부와 아기의 건강을 안전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절한 산전관리를 시행하

는 것이라 하겠다. 임부관리는 동서고금을 통하여 중요시 되어 왔고 문화적 배경을 따라 다양하게 실천

되어 왔다. 우리문화에서 이러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의 전총 문화적 방안이 태교이다(장순복,

최연순, 박소미, 1991: 최연순. 1994).

또한 태교는 남편과 가족의 지지와 참여로써 촉진된다는 점에서 가족공동체적 대응의 기본 철학이 내

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현대 모성간호가 지행해야할 중요한 임부관리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태교는 부모가 될 부부가 임신을 준비하는 기간부터 아기의 출생을 위하여 심신이 건강한 아기의 수

태와 태내발달 및 출생을 위하여, 또 모체의 안정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시행되었다(사주당 이씨, 1973:

허준,1974).

전통적인 태교에서 중시했던 언어, 행동 및 음식과 약물금기 등은 임부의 정서관리를 돕기위한 내용

들로서 임부의 정서적 흥분이 태아의 뇌기형, 조산, 유산의 원인이 될 수 잇으며, 임부에게 정서 불안,

긴장상태가 계속되면 태어난 아기에게 부정적인 영행을 미친다는 점에서 특히 임부의 정서를 강조한 태

교가 현대적으로도 의의가 큼을 인정할 수 잇다(유안진,1990).

또한 한국 전통사회에서는 부성태교가 강조되었다. 임신과 아동양육 및 교육을 부부의 공동 소관이자

가정사의 삶의 최우선 과제로 인정했던 사회에서 부성태교의 중요성은 문헌에서나 구전태교에서 한결

같이 강죠되었다. 합방시 금기사항의 준수, 금욕생활, 적선과 적덕행하기, 임부태교지원, 근신생활, 치성

드릭 등의 풍부하고도 보편적인 태교가 시행되었으며, 부성의 도리는 태교에서 시작된다고 하였다*사주

당 이씨, 1937 ;유안진,1990)

1980년대 후반에서 시행된 태교에 관한 인식조사(김경례, 1989)에서 출산을 경험하는 남성들은 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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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하며 태아에게 영행을 준다고 믿도 있는 것으로 보아 오늘날 출산을 경험하는 남성들 사이에서

도 태교가 시행되고 잇음을 추측해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부성태교의 내용과 그 현대적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겠다.

유안진(1990)은 한국의 전통사회의 태교를 1945년 이전에 시행되어온 태교의 내용에 초점을 맞충 자

료를 수집, 발굴하여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조사자료를 포함시켜 태교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와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 1950년대의 6·25사변, 1970- 8- 년대의 급변하는 경제적 부흥기르 fruRdjdhau s

서 전통사회의 태교는 그행위나 실천 양상이 광범위하게 변화되어 왓다.

태교는 임부가 태아에게 좋은 영행을 주기 위헤 언행, 마음, 감정 등을 정화시키는 일 또는 임부가 태

중의 아기를 인간으로 형성 발달시키기 위한 교육적 노력이라고 보던 전통적 개념이 이제는 임부와 태

아간의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을 포함해서 설명하게 되었다. 전통 태교에서 중시되던 음식에 대한 금기는

이제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유안진, 1990; 조동숙, 1990)

이처럼 현재 임부들이 실시하고 있는 태교는 전통적인 태교와는 차이가 보이고 있어서, 전통 사회의

태교를 현대적 의미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들어 임신부부들 사이에 태교에 대한 관심 및 건강관리 측면으로 태교를 수용해야할 당위성이 증

가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1946년 이전에 시행되던 태교에 관한 유안진의 연구(1990) 이후에 임신부부

의 태교에 관한 포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연구가 진행되었다 할지라도 임부를 대상으로 산

발적이고 국소 지역적으로 이루어w u 광복 이전에 시행되던 전통적 태교의 개념과 내용을 그대로 현대

인을 위한 산전간호 영역에 통합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고문헌과 선행연구에서 출산을 경험하는 남성의 태교실천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고 태교에 대

한 인식이 부분적으로 조사되기는 했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출산을 경험하는 남성들이 어떠한 양상으로

태교를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대상자를 선정하여 임신부부의 태교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전통

적으로 시행되어 오던 태교가 현재에 이르러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는

임신부부들의 행위양상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태아의 인간적, 이해 중심적 건강관리 측면에서 중요

시 되어가고 있는 태교를 산전관리를 위한 건강행위의 일부로 통합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2 . 연구문제

1) 출산여성의 태교실태를 파악한다.

2) 출산을 경험하는 남성의 태교실태를 파악한다.

3) 출산여성이 인지한 태교효과를 파악한다.

3 . 용어의 정의

1) 태교

태아 및 임부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 시도되는 일상적 행위 및 섭생행위로 구성되어 금기 행위와

권장행위로 구분된다. 임신부부의 태교라 함은 임신기간동안 임부가 실실한 태교와 출산을 경험하는 남

성이 실시하는 태교를 모두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도출된 태교의 내용과 임신부부가 임신기간동안 태교라고 생각하고

태아와 임부를 위하여 실천하였던 행위들을 모두 포함하였다.

2) 임신부부

임신 35주 이후의 임부와 분만 3개월 이내의 출산여성 및 출산을 경험하는 남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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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문헌고찰

1 . 출산여성의 태교

태교는 고대 중국에서부터 시작되어 한국에 영향을 미쳐서 여성들이 교육받아 왔으며, 태교에 관한

중요성은 조선조 이전부터 인정되었고 전통적인 유아교육의 시작시기가 태중시(胎中時)라는 것과 전통

적인 유아교육의 시작은 후손을 위한다는 목적이 있으나 시대의 변천에 따라 임부의 산전관리를 위한

접근에도 관심이 주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접근에도 관심이 주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잇다. 또한

태교를 위해 제시된 내용은 비록 과학성이 증명되어 있진 않지만 경험적 준거에 의해 전통적인 견해에

서 실시한 내용 각각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조동숙, 1987).

한국전통사회에서 임신과 출산에서 모성태교를 가장 비중에 크게 두어 인정하고 제일 강조해 왔다.

모친의 태교는 태아의 기질이 모친의 태교여하에 달려 있다는 관점에서 보다 엄격한 태교의 실천과 까

다로운 태교내용이 요구되어졌다 하겠다(김재은, 1993).

임부가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태교내용으로 수태 이전의 심신관리, 성태후 고귀하다고 인정되는 기

품 높은 물건을 가까이 하는 것, 기도생활, 임부가 먹을 음식등에 대한 내용이 있고, 가급적 피하고 금하

며 삼가야 하는 태교로 금기식품, 약물금기, 금기행위, 임부가 기피할 것, 근신행위, 태살금기 등의 내용

으로 대략 10여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태교의 내용중에는 때로는 미신적, 주술적 발상에서 나온

금기도 없지는 않다(유안진,1990).

모성태교의 첫걸음은 수태이전의 심신관리로 부터 시작된다. 수채이전에 심신이 건강한 자녀가 수태

되도록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면, 수태 후에는 즉시 태아가 심신이 건강한 인간으로 나아가서는 고귀한

인격자료 형성, 발달되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데, 사회에서 고귀하다고 인정되는 기품이 높은

물품등을 가까이 두고 어루만지고 완성하면서 그런 물품이 지닌 고귀한 기품이 태아에게 투사된다고 믿

었다.

임부는 별실이나 별당에 기거하면서 잡인들과의 대면을 멀리하고 기도생활로써 태교에 정성을 다하

였다. 낮은 계층의 부인들도 가사에 종사하면서 태중의 자녀가 훌륭한 인격자가 되도록 배위에 손을 얹

고 기도하거나, 하늘을 바라보며, 일을 하다가 수시로 기도했다.

임신 이후에는 더욱 고영양가의 정갈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적극적 태교의 일부로 시행되어졌다.

한국전통사회의 특유한 사고와 신앙체계에 근거해서 태교에 좋은 음식으로 잉어, 붕어, 수탉, 황소의 콩

팥, 보리밥, 고추, 대추, 밤, 호도, 잣, 밀감 등을 선정하여 섭취하도록 하였다.

보다 소극적인 모성태교로서 한국 전통사회는 불결하다고 인정되는 식품이나 음식 자체의 성질이 냉

(冷)하여 태에 마땅하지 않는 것과 상하거나 정상시기가 아닌 때의 식품은 금하였다.

태아와 임부에게 마땅치 못한 약물은 금기시켰다. 약물에 대한 금기는 현대의학에서 태아사망, 각종

장애아, 난산의 원인으로서 엄격히 규제되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전통사회 나름의 과학적 수준에서 임

부와 태아를 위한 태교내용으로서 중요하게 인식한 것은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임부에게 금기시 된 행위도 많았다. 사람이나 짐승을 해치는 일. 살아 있는 생물을 죽이려는 마음, 도

둑질, 모진 말이나 몹쓸 말, 화내는 행동, 남몰래 엿듣기 등의 행위를 금하였다. 대체로 이런 행위들은

임부의 정서 관리상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되는데, 구체적인 행위금기의 내용은 매우

까다롭다.

소극적인 태교 내용중에 임부가 보고 들어서는 안될 내용들도 많이 발견된다. 광대놀이, 몹쓸 병을 지

닌 사람, 집이 무너지는 것, 사람들의 싸움질 등이 있다. 이러한 금기 행위나 기피내용은 임부의 정서가

태아의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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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부가 근신할 행위는 부부가 함께 자지 않고, 찬데 앉지 않으며, 무거운 것을 들지 말며, 몸을 기울

여 앉지 말려, 서거나 걸어다닐 때 한쪽 발에만 힘을 주지 말며, 나쁜 말은 듣지도 마고, 보지도 말며,

나쁜 생각은 품지도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한국 전통사회에서는 당시 사회의 사고 및 신앙체계에 근거해서 임부의 임신을 해하는 살기가 존재한

다고 믿었다. 이런 살기를 태살(胎殺)이라고 불렀는데, 특정 장소에 특정 달(月), 그리고 날짜(日)에는

이런 태살이 요동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임부에게 태살이 요동하는 달과 날짜를 피하도록 요구했고,

또한 태살을 금기한 것은 한국 전통사회인들의 사고체계와 신앙 체계를 이해 못하면 이해할 수 없다(유

안진, 1990).

전통사회에서 시행되었던 태교의 내용은 한 태교실시 여부와 실시내용 및 견해에 관한 조사에서, 태

교를 실시하였다는 임부는 49.5%이었고, 실시내용은 음악을 듣는다, 좋은 생각을 한다, 올바른 행동을

한다, 마음을 편히 갖는다. 책을 읽는다, 좋은 본보기가 되도록 한다, 음식을 가려 먹는다, 좋은 그림을

본다, 아기와 대화를 한다, 아기에게 편지를 쓴다, 노래를 한다, 나쁜 것을 피한다등으로 임부들이 실시

했던 태교내용 중에서 아기와 대화를 한다던가 아기에게 편지를 쓴다던가 하는 내용은 아기와 모체간의

직접적인 상호 작용을 시도하는 것으로 써 전통적인 태교의 내용에서는 기록이 없던 내용이었다. 또한

대상 임부의 80.8%가 태교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보고 하였다(마계향, 19986).

조동숙(1987)의 연구에서도 임신중의 태교실태가 전통적인 태교내용에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권장음식물은 많은 내용잉 첨가되었고, 금기 음식물은 많은 내용이 삭제되었다. 그러나 권

장행위와 금기행위 중 그대로 존재하는 내용이 대부분 이었다. 또한 건강전문인들의 태교에 대한 인식

은 전통적인 태교개념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임부와 태아와의 상호작용 그리고 모성으로서의 역할적

을 위한 과정이라는 새로운 견해가 제시되었다.

태교는 임부의 학력, 월 평균 수입, 거주 지역, 산전진찰 횟수, 임신횟수, 태교효과에 대한 믿음, 가족

의 조언, 따뜻한 인간관계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홍혜경. 1980; 방매륜, 993; 조동숙, 1987).

특히 태교는 임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가능하지가 않다, 옛날 사람들은 며느리가 임신중이면 친정에

초상이 나도 알려주지 않고 넘겼다고 한다. 오늘날과 같은 통신 수단이 발달된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일

이지만 임신 중에는 놀라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 그만큼 온 가족

이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

2 . 출산을 경험하는 남 성의 태교

태교는 임부 자신이 해야할 몫이 가장 크지만 사실은 임부 혼자만의 힘으로 전부 이루어지는 것이 아

니고 남편과 가족이 협력함으로써 더욱 잘될 수 있다(주정일, 1993).

태교론의 거두였던 사주당 이씨는 태교신기(胎敎新記)에서 태교를 부친의 도리로 보았으며, 군자로

서의 성의를 다하는 일이 태아의 형성과 관계가 있음을 말하였다(김재은, 1993).

부성 태교의 중요성에 대해 사주당 이씨는 태교신기(1937)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특히 잉태시 부친의 청결한 마음가짐은 모친의 10개월(태아기)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무릇 부모에게 알리

고 중매를 통하여 六禮를 치른 후에 부부가 되는데, 날마다 공경으로써 서로에 대하고 에의를 잃거나 흐트러짐이

없어야하며, 남녀가 같이 생활하여도 오히려 입에 내지 못할 말이 있으며, 안방이 아니면 자지 않고, 몸에 병이 있거

나 집에 근신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 기간은 금하고 음양이 고르지 않고 하늘기운이 예사롭지 않고나 헛된 욕망이

나 요망스럽고 간악한 기운이 몸에 붙지 않게 하는 것이 자식을 갖는 부친의 도리이어라. …그러므로 아이의 기운

과 피가 맺히어서 지각이 맑지 못함은 부친의 허물이다…

또 이어서 군자의 태교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남방에서 임신하면 아기입이 크다. 남쪽 사람들은 너그러워 仁을 좋아하고, 북방에서 임신하면 코가 높으니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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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사람들은 굳세어 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기질의 덕으로 10개월을 기르는데 감동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써 군자는

반드시 태아의 형성에 성의를 다해야 한다…

사주당 이씨는 그의 저서에서 부성태교를 부성이 수행할 역할로서, 부성의 마땅한 도리로서 강조했

다. 다시 말해서 군자란 집안을 위해 자녀를 위해 부성의 도리를 다하는 사람이며, 부성의 도리는 태교

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부성태교가 강조되어 통용되었다는 사실은 태교신기(胎敎新記) 이외에도 동의보감, 증보산림경제,

의심방(義心方)등의 문헌자료와 민간에서 구전되어온 내용을 통해 부성태교의 내용이 얼마나 풍부하며

보편적으로 통용되어 강조되어 왔던가를 쉽게 알 수 있다.

부성태교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귀숙일 암기, 합방시 금기사항 준수, 성태후의 금욕생활 적선(積

善)과 적덕(積德) 행하기, 임부태교의 지원, 근신생활, 치성드리기로 정리될 수 있다.

성인 남녀는 귀숙일(貴宿日) 즉 일년 중 일진이 좋다고 알려진 날로 귀하게 될 남아를 임신할 가능

성이 높은 날이라고 인정되었던 날을 암기할 수 있었고, 이 날을 택하여 합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부부가 합방하는데는 각종 금기사항이 있어서 가부장의 철저한 통제를 받았는데, 이는 가계 계승권자

의 잉태와 씨족의 번창이라는 무거운 의미가 부여되는 행사로 인식했기 때문에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

제에 그칠 수가 없었다. 이러한 무겁고도 심각한 의미에서 합방을 금해야 할 날, 기피해야할 신체상태,

기피해야 할 장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금기사항을 범하게 되면 남자(남편)는 백배나 상하고 여

자(부인)는 병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런 기피사항을 어겨서 태어난 자식은 반드시 우둔

하거나 정신이상자, 수족불구자가 되며, 그렇지 않게 태어난다고 해도 잔병이 많아서 장수핮 못하거나

불효자, 경박자가 되기 쉽다고 경고하고 있다. 반대로 이런 금기사항을 준수하면 복(福)과 덕성(德性)과

지혜가 있는 자식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 마을이나 이웃에 초상이 나거나, 친척이나 자기 집을 제사드는

날에 합방하여도 태어난 아이는 반드시 대를 끊어 버릴 절손할 아이라고 이정되었는데, 제 아비 어미

제삿날 만든 아이 라는 속언이 가장 모욕적인 욕설로 구넏되고 있을 정도롤 부성태교에서 금기사항은

강조되어 왔다. 이러한 태교는 임신 이전과 수태 시에서 이미 부성역활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보급하였

다는 점에서 현대사회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단 성태(成胎)한 후에는 부성에게 금욕이 요구되었다. 만일 이를 어기게 되면 태어난 자식이 호색

과(好色狂)이 되어 집안을 망친다고 전해지고 있다. 성태후의 금욕은 부성의식을 일깨우면서 자녀 출산

을 위해 부부가 함께 노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부성태교로 알려진 것 중에는 선행이나 덕행을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적선과 적덕은 사람

에게만 한정되지 않았고, 동물, 식물 등 모든 생명을 가진 것들에게까지 자비를 베풀어서 그 범위가 무

한대로 화개되었다. 그래서 부인이 임신을 하면 그 남편은 비록 미물일지라도 살피고 도와주는 일을 하

도록 권장되었다.

임부태교를 지원하는 부성태교는 임부를 심리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지원하였다. 심리적 지원은

모성이 태교를 준수하도록 임부의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는 것이다. 임부의 정서가 주로 남편에 의해 좌

우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현대 가족에서 보다 더 의의 있는 부성태교라 할 수 있다. 임부와 태아의 건강

을 위해 보약을 공급하거나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일, 임부가 몸에 지니거나 곁에 두고 얼굴과

음식을 제공하는 일, 임부가 몸에 지니거나 곁에 두고 얼굴과 몸에 쏘이여 완상할 기품 높은 물품을 구

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성이 담당하였다.

적선이나 적덕 행동보다 소극적으로 요구된 부성태교에 근신생활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구전된다. 언

어 행동을 삼가며 분별 있는 생각으로 생물을 해치거나 살생을 엄격히 금하였다. 만일 살상을 하게 되면

태어나는 아기가 그것들의 형상을 하게 되거나, 그 원혼이 반드시 복수하게 되어 집안이 망하게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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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가 전해질 정도로 근신생활이 강조되었다.

보편적으로 통용된 태교내용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부인이 임신하기 전에 경건한 바위, 삼봉우리를

대하며 훌륭한 아들의 점지를 위해 기도했다. 이러한 행동은 부인이 임신을 했을 때 더욱 정성을 다해

계속하였으며, 아기가 태어난 수에도 아이를 어루만질 때마다 마음으로 그렇게 빌었다고 한다. 즉 공

(功) 들이지 않고 거저 얻는 것이 없는데, 하물며 자식이랴 라는 생각이 부성의 기도 드리기 행동이었다

고 한다(유안진, 1990).

이상의 내용에 대한 고찰을 통해 태교의 특성을 노하자면 태교는 임신 이전에 시작되었으며, 임부태

교 뿐만 아니라 부성태교로 강조헸다는 데 특징이 있다. 또한 임부의 정서관리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었

으며, 음식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약물복용에 대한 금기를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태교는 한국 전통사회의 특성에 알맞게 발생된 생활의 지혜였다는 점에서 과학이 고도로 발달

한 현대사회의 우리생활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태교의 길천은 임신 이전의 신체적, 심리적 건

강을 강조하고, 임신기간 동안에 부부애와 부모의식과 부모 역할의 학습 및 가정의 화목을 유발하고, 임

부의 정서를 평안하게 함으로써 태아에게 긍정적인 영행을 미치게 하며 영양 섭취 및 약물 금기를 통해

모아의 건강을 가져오는데 기여하였을 것이다.

이는 산전 관리르 f통해 정상적인 임신과정을 도모하고 어버이의 역할 획득을 돕고자 하는 모성간호

영역의 추구 방향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에 조동숙(1990)은 출산부인들이 임신동안 직접 실천

했던 태교실태를 조사한 결과 태교를 전통적으로 중국 문화권에 속한 임부들이 실천하였던 산전간호의

일종으로 gotjrgkadmfhT J , 건강관리측면에서 태교를 산전간호 영역에 포함시켜야 할 당위성을 암시하

고 있다.

태교를 산전간호 영역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전통태교의 개념을 그대로 도입해서 적용한다는 것은 한

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통사회에서 타당했던 태교의 경험적 준거가 과학적 준거가 되도록 발전

시키려면 전통태교가 현대사회에서도 얼마나 활용가능하며 어떤 가치를 지니는가에 대한 검증을 통해

만약 현대적인 의의를 발견활 수 있다면 전통태교의 산전간호 영역에서의 학문적 실용성 및 타당도는

높아질 것으로 간주된다.

Ⅲ . 연구방법

1 . 연구대상

임신부부의 태교를 조사하기 위해 선정한 대상자는 임신 35주 이후의 임부 및 분만 3개월 이내의 산

모 795명과 출산을 경험하는 남성 564명으로 총 1,359명 이었다. 대상자 표집방법은 편의추출이었으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국에서 군락표집을 하였다.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인천, 부산, 대구, 원주, 대전, 전주, 광주, 진주, 제주 등 전국 10개 도시 지역

에 소재하는 종합병원에 임신, 분만, 산욕기 건강관리를 위해 내원한 임신부부로서, 질문지의 내용을 이

해하고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며, 참여를 수락한 자로 하였다.

2 . 연구도구

질무지의 구성을 위해 40여쌍의 분만을 한 부부를 면담하여 임신중에 실천하였던 태교의 목적과 내

용등에 대한 개방형 질문을 통해 나온 내용을 분삭하고 선해연구 및 문헌 내용을 토대로 기초 설문지를

작성한수 질문지의 구성타당도와 안면타당도를 높히기 위하여 서울의 Y병원과 전주의 J병원에서 약 30

여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직접 면담법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결과 동일한 의미나 반복되는 문항과 직접 해당되지 않는 문항을 제외시켜 수정 보완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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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1) 출산여성의 태교 질문지

일반적 특성에 관한 7문항, 태교 권당행위에 관한 35문항, 금기행위에 관한 45문항, 태교관련 특성에

관한 6문항, 태교의 효과에 관한 1문항 등 총 9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태교 권장행위는 항상 그랬다 에서 부터 전혀 그러지 않았다 까지의 5점 Likert Scale로 구성하였

으며, 금기행위는 항상 금하였다 에서부터 전혀 금하지 않았다 까지의 5점 Likert Scale로 구성하였

다.

금기행위를 묻는 질문 중에는 개인데 따라서는 임신기간동안 접할 기회가 없었던 행위들(예, 병문안

가는 것,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있었으므로, 임신과는 무관하게 하던지 또는 안하던 행위들을 구분해서

응답할 수 있도록 응답 척도에 해당안됨 을 보충하였다. 태교 권장행위가 금기 행위를 측정하는 도구

의 점수가 높을수록 태교행위가 많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태교 권장행위와 금기 행위를 특정하는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 s alpha가 .96이었다.

2) 출산을 경험하는 남성의 태교 질문지

일반적 특성에 관한 7문항, 태교 관련 특성에 관한 6문항, 임신동안 태교를 위해 실천한 내용을 묻는

33문항으로 총 46문항이었다.

태교 실천 정도를 묻는 질문은 임신기간 동안 접할 기회가 없었던 행위들(예, 술 마시는 것을 자제

하였다?는 원래 술을 마시지 않는 경우는 해당이 안됨)이 있었으므로, 임신과는 무관하게 하던지 또는

안하던 행위들을 구분해서 응답할 수 있도록 응답척도를 보충하였다. 응답의 척도는 항상 그랬다 에서

전혀 그러지 않았다 까지의 5점 Likert Scal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태교행위가 많음을 나타

낸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 s alpha가 .88이었다.

3 .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은 표준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조사방법에 의해 1995년 3월 20일부터 4월 22일까지 이루어졌

다. 자료수집은 각 대상지의 간호부서장 혹은 조산원장에게 위임하였다.

대상자에게 질문지를 주어 자가 보고하도록 한 후 회수하였다. 대상자가 질문지에 응답하지 않은 내

용에 대해서는 자료 수집자가 문항을 다시 질문해서 응답하도록 하여 자료의 누락을 방지하였다. 자료

수집에 걸린 시간은 출산 여성의 경우 15- 20분 정도 걸렸으며, 출산경험하는 남성의 경우 약 10분 정도

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4 . 자료분석방법

자료분석은 SP SS - P C+(Statistical P ackage for the S ocial Science- P C+ )를 사용하여 전산처리하

였다

1) 임신부부의 지역별 분포, 일반적 특성 및 태교관련 특성은 실수, 백분율, 평균, 범위를 구하였다.

2) 임신부부의 태교 실천 정도는 실수, 백분율, 평점을 구하였다.

3) 임신부부의 태교 효과에 대한 인식은 실수를 구하였다.

4) 임신부부의 일반적 특성 및 태교관련 특성에 따른 태교 실천정도의 차이는 t - test , ANOVA ,

P ear son corr elat ion coefficient를 사용하였다. ANOVA분석후 집단간의 차이에 대한 사후 검정으로

S cheffe test를 하였다.

Ⅳ . 연구결과 및 논의

1 . 임신부부의 지역 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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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부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지역이 가장 높은 구성을 차지하여 출산 여성의 경우 31.6%였으

며, 출산을 경험하는 남성의 경우 33.1%였다. 대전, 전주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여성은 각각 11.1%,

10.7%였으며, 출산을 경험하는 남성의 경우 각각 13.7%, 14.4%를 차지하였다. 그이외으 지역은 10%미

만의 구성을 나타내었다<표1>

<표1>임신부부의 지역별분포

지 역
출산여성 출산을경험하는남성

인수 (백분율) 인수 (백분율)
서 울 251 (31.6) 187 (33.1)
인 천 56 ( 7.0) 43 ( 7.6)
부 산 43 ( 5.4) 35 ( 6.2)
대 구 73 ( 9.2) 9 ( 1.6)
원 주 62 ( 7.8) 38 ( 6.7)
대 전 88 (11.1) 77 (13.7)
전 주 85 (10.7) 81 (14.4)
광 주 60 ( 7.5) 48 ( 8.5)
진 주 48 ( 6.0) 24 ( 4.3)
제 주 29 ( 3.6) 22 ( 3.9)

계 795 (100.0) 564 (100.0)

2 . 임신부부의 일반 적 특성

출산 여성의 평균 연령은 비교적 높아 28.9세이며, 최저 17세부터 최고 44세까지 있었고, 26세에서

30세 사이의 출산 여성이 54.8% (436명)로 가장 많았다. 출산을 경험하는 남성의 평균연령은 31.7세이

며, 최저 19세에서 최고 46세까지 있었고, 31세에서 35세 사이의 연령층이 47% (265명)로 가장 많았다.

따라서 평균 연령에서 출산을 경험하는 남성이 출산 여성에 비해 2.8게사 많았다.

출산 여성의 학력은 대졸 이상이 48.5% (384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고졸 학력으로 48.2% (381

명)을 차지하였다. 출산을 경험하는 남성의 학력도 대졸이상이 63.1% (354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당음

이 고졸학력으로로 34.4% (193명)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임신부부의 학력은 대부분이 고졸 및 대졸이상

의 고학력 소지자로 출산 여성의 경우 96.7% (765명), 출산을 경험하는 남성의 경우 97.5% (547명)가 이

에 해당하였다.

출산 여성중에 직업이 있는 경우도 47.3% (372명)로 대상자의 반수 정도가 직업이 있었으며, 그중 공

무원 및 회사원, 전문직 종사자가 많았다. 출산을 경험하는 남성의 경우 직업이 있는 사람이 99.5% (559

명)로 대부분이 직업이 있었으며 그중 공무원 및 회사원이 58.4% (328명)로 가장 많았다.

종교가 있는 출산 여성은 61.2% (481명)였으며, 출산을 경험하는 남성의 경우 62.9% (342명)가 종교

가 있었다. 종교가 있는 사람 중에 대부분이 기독교, 불교, 천주교의 종교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여성 가정의 월평균 수입은 159만원이었으며,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700만원까지 있었으며, 월

평균 수입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34.7% )가 가장 많았다. 출산을 경험하는 남성 가정의 월 평균수입은

155만원이었으며 최저 30만원에서부터 최고 500만원까지 있었으며, 출산 여성과 마찬가지로 100만원

이하의 수입을 가지는 경우가 가장 많아 35.9% (185명)을 차지하였다.

출산여성의 가족형태는 부부가족이 79.9% (601명)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많은 형태가 부

부와 부모 가족으로 11.1% (88명)였다. 출산을 경험하는 남성의 가족형태는 부부가족이 72.9% (404명)

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부부와 부모 가족으로 12.5% (69명)였다. 따라서 임신부부의 가족형태는 대부분

의 부부가족이었다.

임신 중 부부의 동거정도를 보면 출산 여성 중에 임신이후에 부부가 계속 같이 산 경우가 91.6%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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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출산을 경험하는 남성의 경우 89.9% (505명)로 임신부부의 약 90%정도가 임신 후 같이 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산 여성뿐만 아니라 출산을 경험하는 남성의 태교를 같이 조사하고자 하는 본 연구를

위해 바람직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표2> .

< 표2> 임신부부의 일반적특성

*인수(백분율)는 무응답을 제외한 사례임.

특 성 구 분
출산여성(795명) 출산을경험하는남성(564명)

인수 (백분율) 평균 인수 (백분율) 평균

연령 25세이하 119 (15.0) 23 ( 4.1)
26- 30세 436 (54.8) 28.9세 198 (35.1) 31.7세

31- 35세 191 (24.0) (범위:17.0 265 (47.0) (범위:19
36세 이상 49 ( 6.2) ∼44.0세) 78 (13.8) ∼46세)

학력 국졸이하 6 ( .8) 5 ( .9)
중졸 20 ( 2.5) 9 ( 1.6)
고졸 381 (48.2) 193 (34.4)
대졸이상 384 (48.5) 354 (63.1)

직업 공무원 및 회사원 116 (15.8) 328 (58.4)
전문직 114 (14.5) 101 (18.0)
자영업 44 ( 5.6) 110 (19.6)
기 타 98 (12.4) 20 ( 3.5)
없 음 415 (52.7) 3 ( .5)

종교 기독교 242 (30.8) 131 (24.1)
천주교 87 (11.1) 51 ( 9.4)
불 교 129 (16.4) 100 (18.4)
기 타 23 ( 2.9) 60 (11.0)
없 음 305 (38.8) 202 (37.1)

월평균수입 100만원 이하 246 (34.7) 185 (35.9)
101- 150만원 194 (27.4) 159만원 163 (31.5) 155만원

151- 200만원 159 (22.5) (범위:50 93 (18.1) (범위:30
201- 300만원 86 (11.6) ∼700만원) 60 (11.6) ∼500만원)
301만원 이상 22 ( 3.1) 15 9 2.6)

가족형태 부부가족 601 (75.9) 404 (72.9)
부부와 부모 88 (11.1) 69 (12.5)
부부와 형제(친척) 48 ( 6.1) 28 ( 5.1)
부부,부모와형제(친척) 50 ( 6.3) 52 ( 9.4)
기타 5 ( .6) 1 ( .2)

임신중 임신이후 게속같이살음 727 (91.6) 505 (89.9)
동거정도 몇 달간만 같이 살음 32 ( 4.0) 32 ( 5.7)

주말에만 같이 지냄 29 ( 3.7) 20 ( 3.6)
계속떨어져 지냄 6 ( .8) 5 ( .9)

3 , 임신부 부의 태교관련 특성

출산 여성의 태교실천에 관한 인식 조사에서 태교를 보통 및 적극적으로 했다고 한 경우는

51,9% (409명)였으며, 거의 하지 않은 경우는 8.8% (69명)에 불과하였다. 출산을 경험하는 남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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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를 보통 및 적극적으로 시행한 경우가 46.1% (257명), 거의 하지 않은 경우는 16% (90명)정도 였다.

따라서 임신부부의 약 50%정도는 태교를 보통 정도 이상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이외에 태교를 조금은

했다고 한 사람들까지 고려해본다면 출산 여성의 91.2% , 출산을 경험하는 남성의 경우 83.8%가 태교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임신 부부들 사이에, 태교가 보편적으로 시해되고 있는 건강행위임을 알 수 있다.

부모세대에 태교가 얼마나 시행되었는지는 간접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임신부부의 부모와 자신을 임

신했을 때 태교를 실시했는지에 관한 조사에서 출산여성의 경우 부모가 태교를 실시했다고 한 사람은

36.7% (284명)이었으며, 출산을 경험하는 남성의 경우는 54.4% (179명)였다.

태교관련 정볼 어디에서 얻는지를 조사했을 때 출산 여성의 경우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 정보를 얻

은경우가 57.1% (445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친구나 이웃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로 13.1% (102

명)이었으며, 의료인을 통해서 정보를 얻은 출산여성은 0.6% (5명)에 불과하였다. 출산을 경험하는 남

성의 경우 책이나 강의 35.4% (190명), 임부로부터가 20.5% (110명), 친구나 이웃이 15.7% (84명)였고,

출산 여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료인으로부터 태교에 관한 정보를 얻는 사람은 2.2% (12명)에 불과하

였다. 따라서 임신부부의 대부분이 태교에 관한 정보를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 얻고 있으며, 의료인은 태

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거의 이여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교를 누가 했는지에 관해 출산 여성은 임부 자신이 했다고 한 경우가 56% (433명), 이부와 남편이

같이했다고 한 경우는 36.0% (278명)였다. 출산을 경험하는 남성의 경우도 임부가 태교를 했다고 한 사

람이 48% (262명)로 가장 많았고, 임부와 남편이 같이한 경우는 43% (235명)였다. 따라서 임신부부의

태교실천은 임부혼자서 또는 임부와 남편이 함께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태교를 시작한 시기는 출산 여성의 경우 임신 사실을 알고 난 직후부터 시행한 경우 71.4% (555명)로

가장 많았고, 태동을 느낀 후 시작한 사람은 19.4% (151명)였다. 소수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결혼 후 심

신을 준비함으로써 시작한 사람도 5.9% (46명)가 있었다. 출산을 경험하는 남성의 경우 출산 여성의 경

우와 양상이 비슷하여 임신 사실을알고 난 직후부터 시행한 사람이 가장 많아 78.4% (420명)였으며, 태

동을 느낀 후 시작한 경우는 11.4% (61명)이었다. 또 결혼 후 심신을 준비함으로써 시작한 경우도

5.6% (30명)이었다. 이처럼 태교의 시작은 소수의 임신부부들에게 있어서는 임신 전부터 심신관리를 통

해서 이루어지면 임신에 대한 지각, 태동의 감지를 통한 태아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면서 적극적으로 시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교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출산 여성은 아이의 정서적 안정(88.9%, 707명), 아이의 성격(73.1% , 581

명), 아이의 두뇌발달(59.0%, 469명)을 위해서 한 경우가 많았고, 자신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하고 응

답한 사람도 46.8% (372명)가 있었고, 건강을 위해서인 경우(21.1%, 168명)도 있었. 출산을 경험하는 남

성의 아이의 정서적 안정(79.6% , 499명), 아이의 성격(60.6%, 343명), 임부의 정서적 안정(60.5% , 341

명), 아이의 두뇌발달(45.0%, 254명), 임부의 건강(36%, 203명)을 위해서인 것으로 나타나, 태교가 임

신부부들 사이에 훌륭한 아이의 출산이라는데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실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임부의 정

서적 안정 및 건강유지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표3> .

이상의 내용으로 보아 태교는 대다수의 임부 또는 임부와 그 남편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서 태아에

대한 지각이 증가되면서 훌륭한 아이의 출산, 모체의 정서적 안정 및 건강유지를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

으며, 태교에 관한 정보는 주로 책과 강의를 통해서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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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3> 임신부부의 태교 관련 특성

특 성 구 분
출산여성(759명) 출산을경험하는남성(564명)

인수 (백분율) 인수 (백분율)
태교실천에관한지식 거의하지않았다 69 ( 8.8) 90 (16.0)

조금했다 310 (39.3) 210 (37.7)
보통정도는했다 359 (45.6) 225 (40.4)
적극적으로시행했다 50 ( 6.3) 32 ( 5.7)

부모의태교실시여부 예 284 (36.7) 179 (54.4)
아니오 489 (63.3) 150 (45.6)

태교관련정보의근원 책이나강의 455 (57.1) 190 (35.4)
남편 (임부) 21 ( 2.7) 110 (20.5)
부모 40 ( 5.1) 23 ( 4.3)
친척 8 ( 1.0) 10 ( 1.9)
의료인 5 ( .6) 12 ( 2.2)
친구나이웃 102 (13.1) 84 (15.7)
기타 159 (20.4) 107 (20.0)

태교실시자 임부 433 (56.0) 262 (48.0)
임부와남편 278 (36.0) 235 (43.0)
임부,남편,가족 50 ( 6.5) 44 ( 8.1)
기타 12 ( 1.6) 8 ( 1.3)

태교시작시기 결혼후심신을준비함으로써시작 46 ( 5.9) 30 ( 5.6)
임신사실을알고난직후 555 (71.4) 420 (78.4)
태동을느낀후 151 (19.4) 61 (11.4)
임신말기부터 17 ( 2.2) 17 ( 3.2)
기타 8 ( 1.0) 8 ( 1.5)

태교를하는목적 아이의정서적안정을위해 707 (88.9) 449 (79.6)
아이의성격을위해 581 (73.1) 343 (60.8)
아이의두뇌개발을위해 469 (59.1) 245 (45.0)
아이의책읽기,음악듣기를습관화하기위해 234 (29.4) 108 (19.1)
자신(임부)의정서적안정을위해 372 (46.8) 341 (60.5)
자신(임부)의성격조절을위해 166 (20.9) 109 (19.3)
자신 (임부)의안전을위해 117 (14.7) 154 (27.3)
자신 (임부)의건강을위해 168 (21.1) 203 (36.0)
기타 15 ( 1.9) 10 ( 1.8)

4 . 임신부부의 태교 실천 태도

임신부부의 태교 실천 정도는 출산 여성의 태교 실천 정도의 출산을 경험하는 남성의 태교 실천 정도

를 조사하였다.

1) 출산여성의 태교실천 정도

출산여성의 태교실천 정도는 태교 권장행위의 실천정도와 태교 금기행위의 실천정도를 조사하였다.

출산 여성의 태교 권장행위의 실천정도는 평균 평점 3.51점으로 비교적 태교 권장행위의 실천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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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4> 출산여성의 태교권장행위 점수

행 위
항상그랬다 자주그랬다 가끔그랬다 거의그러지않았다 전혀그러지않았다

평점
인수 (백분율) 인수 (백분율) 인수 (백분율) 인수 (백분율) 인수 (백분율)

음 식 섭 취 4.02
영양섭취를위해 음식을가리지

않고 골고루먹었다
370 (47.2) 212 (27.0) 137 (17.5) 59 ( 7.5) 6 ( .8) 4.12

배안의아기에게좋다고생각되는

육류와채소를신경써서먹었다.
265 (33.6) 258 (32.7) 207 (26.3) 54 ( 6.9) 4 ( .5) 3.92

기도생활 3.78
아기가건강하게태어날수있기를

기도하거나 마음에소원하였다
483 (61.3) 197 (25.0) 92 (11.7) 12 ( 1.5) 4 ( .5) 4.45

훌륭한인품의 아기가 태어나도

록기도하였다
389 (42.5) 241 (30.5) 132 (16.7) 26 ( 3.3) 2 ( .3) 4.25

순산을위해 기도하였다 332 (42.5) 184 (23.6) 173 (22.2) 62 ( 7.9) 30 ( 3.8) 3.93
배에손을얹고 기도하였다 156 (20.0) 216 (27.7) 250 (32.1) 119 (15.3) 38 ( 4.9) 3.42
신앙생활을 하였다 197 (24.8) 76 (14.4) 89 (11.2) 63 (12.0) 102 (19.4) 3.38
명상 또는 기도를하였다 137 (17.7) 167 (21.5) 275 (35.5) 149 (19.2) 47 ( 6.1) 3.25

적 선 이 나적 덕 행 위 3.58
선행하려고하였다 239 (30.8) 286 (36.8) 213 (27.4) 33 ( 4.2) 6 ( .8) 3.93
어려운형편에있는사람을도와

주려고하였다.
107 (13.8) 156 (20.1) 341 (43.9) 147 (18.9) 26 ( 3.3) 3.22

심 신 관 리 3.47
마음을편하게가지려고하였다 361 (45.9) 311 (39.5) 99 (12.6) 14 ( 1.8) 2 ( .3) 4.29
목욕을자주하였다 283 (36.3) 366 (47.0) 113 (14.5) 15 ( 1.9) 2 ( .3) 4.17
좋은생각을하려고하였다 284 (36.3) 329 (42.1) 148 (18.9) 19 ( 2.4) 2 ( .3) 4.11
외모를단정히하였다

(화장,머리등)
249 (31.9) 270 (34.6) 200 (25.6) 53 ( 6.8) 8 ( 1.0) 3.89

미워하는마음을없애고용서하는

마음을가졌다
197 (25.6) 399 (44.1) 192 (25.0) 28 ( 3.6) 13 ( 1.7) 3.88

나쁜일을대면할때상황을좋게

해석하려고하였다
207 (26.7) 291 (37.5) 226 (29.2) 46 ( 5.9) 5 ( .6) 3.83

인내하려고노력하였다 180 (23.2) 319 (41.2) 216 (27.9) 50 ( 6.5) 10 ( 1.0) 3.78
충분히휴식을취하였다 243 (31.2) 245 (31.4) 172 (22.1) 104 (13.3) 16 ( 2.1) 3.76
좋은음악을들었다 178 (22.7) 202 (25.7) 303 (38.6) 89 (11.3) 13 ( 1.7) 3.56
신선한공기를호흡하였다 158 (20.5) 216 (28.0) 286 (37.1) 102 (13.2) 9 ( 1.2) 3.53
자세를바르게하였다 154 (19.9) 229 (29.6) 246 (31.8) 122 (15.8) 23 ( 3.0) 3.47
걷거나산책을했다 117 (15.1) 225 (29.0) 309 (39.9) 94 (12.1) 30 ( 3.9) 3.39
좋은책을골라읽었다 109 (14.2) 118 (24.5) 284 (37.0) 148 (19.3) 39 ( 5.1) 3.23
아름다운것,예쁜아기사진등을

보았다
115 (15.0) 186 (24.3) 265 (34.6) 154 (20.1) 45 ( 5.9) 3.22

훌륭한사람(예수,성인,부처)의

그림이나사진을보았다
93 (12.4) 77 (10.3) 152 (20.3) 264 (35.3) 161 (21.6) 2.56

좋은그림을감상하였다 47 ( 6.1) 58 ( 7.5) 244 (31.4) 325 (42.2) 95 (12.5) 2.53
서예또는피아노치기등을하였다 24 ( 3.1) 41 ( 5.4) 87 (11.4) 212 (27.7) 400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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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백분율)는 무응답 및 비해당을 제외한 사례임

태 아 의 상호 작 용 3.15
아기를위해배를만져주었다 280 (35.5) 304 (38.6) 175 (22.2) 26 ( 3.3) 3 ( .4) 4.05
배안의아기와 이야기했다 139 (17.9) 211 (27.1) 326 (41.9) 77 ( 9.9) 25 ( 3.2) 3.46
태아를위해어린이용프로그램을

보았다
125 (16.1) 198 (25.4) 246 (31.6) 159 (20.4) 50 ( 6.4) 3.24

태아에게노래를불러주었다 84 (10.8) 140 (18.0) 312 (40.2) 171 (22.0) 70 ( 9.0) 2.99
태아를위해 동화를듣거나 동화

책을 읽어주었다
92 (11.9) 127 (16.4) 213 (27.6) 216 (27.9) 125 (16.2) 2.79

공작,만들기 놀이등의 어린이

놀이를하였다
45 (5.9) 76 (23.1) 177 (23.1) 268 (35.0) 200 (26.1) 2.34

평 균 3.51

출산여성의 태교권장행위를 음식섭취, 기도생활, 적선이나 적덕행위, 심신관리, 태아의 상호작용으로

범주화했을 때 음식섭취와 관련된 행위에서 가장 높음 실천을 나타내 평균 평점이 4.02점이었으며, 기

도생활이 3.78점, 적선이나 적덕행위가 3.58점, 심신관리가 3.47점, 태아와 상호작용이 3.15점이었다.

음식섭취 행위는 영양섭취를 위해 음식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먹는 것과 배안의 아기에게 좋다고 생

각되는 육류와 채소를 신경써서 먹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를 항상 그리고 자주 실시한 출산 여성은 각각

74.2% (582명), 66.3% (523명)였다.

음식섭위와 관련된 태교 실천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임신 후 더 섭취하려고 노력했던 음식

물에 대한 조사에서 나온 자료는 다음과 같다.

동물성 식품으로 육류(206명), 생선(112명), 회 종류(20명), 공탐(17명), 해산물(21명), 간(8명) 등이

었다. 식물성 식품으로 야채(182명), 과일(382명), 녹황색 채소(41명), 콩(29명), 두부(18명), 호두(17명),

물미역(7명), 고구마나 감자(5명), 밥(2명), 현미식(1명), 밀가루 음식(1명), 팥죽(1명), 호박죽(1명), 김

밥(1명), 떡(1명)등으로 나타나 탄수화물 식품은 평소 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임신 후 더

섭취하려고 노력하는 식품군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질 식품으로는 칼슘(169명), 철분(62명), 비

타민(36명) 등이었다. 이는 임신 후 칼슘과 철분제의 섭취를 특별히 더 권장하고 있는 임부의 영양관리

방안과 일치하는 영양섭취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유제품으로 우유(242명),달걀(240명), 치즈(21명), 유산

균 음료(11명) 등이었다. 이러한 음식물의 내용으로 보아 대다수의 출산여성이 임신후 더 섭취하려고

하였던 식품은 육류와 생선, 야채 및 과일, 칼슘 및 철분, 우유 및 달걀 등의 것으로 고단백, 고비타민,

철분 및 칼슘의 섭취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도생활과 관련된 태교행위중에 아기의 건강(4.45점)과 훌륭한 인품의 아기(4.25점)가 태어나기를

기도하거나 소원하는 행위, 순산을 위해 기도하는 행위(3.93점)의 실천정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출산 여성의 일차적 관심이 아기에게 잇고 또 순산에 대한 기대가 큼을 반영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외에도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그 실천정도가 높아 약40%이상의

출산 여성이 항상 그리고 자주 그렇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선이나 적덕행동에 대해서 출산 여성의 67.6% (525명)가 항상 그리고 자주 선행을 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선행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입으로 하는 축복이 임신기간을 무사히 보내게 하고 순산을

하게하며 아기가 착한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심신관리와 관련된 태교 행위중에 마음을 편하게 가지는 것(4.29점), 목욕을 자주 하는것(4.17점), 좋

은 생각을 하는것(4.11점), 외모를 단정히 하는 것(3.89점),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

186



지는 것(3.88점), 나쁜 일을 대면할 때 상황을 좋게 해석하는것(3.83점), 인내하는 것(3.78점), 충분히 휴

식하는 것(3.76점), 좋은 음악을 듣는 것(3.56점),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는 것((3.53점) 등 행위의 종류가

상당수가 임신 중 심신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신 관리와 관련된 태교행위 중에 좋은 음악을 듣는 것을 태교의 방법으로 많이 선택하는 경향이 있

어서, 태교를 위해 특별히 음악을 들은 경우에 주로 들은 음악을 들은 경우에 주로 들은 음악의 종류,

음악을 들은 이유 그리고 태아에게 미친 효과를 개방형 질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출산 여성들이 주로 들은 음악은 클래식(384명), 동요(70명), 찬송가(62명), 태교음악(48명), 가요(41

명) 기타 경음악, 영화음악, 가곡, 자장가 등이 었다.

음악을 들은 이유는 임부의 정서적 안정 및 휴식(237명), 아이으 정서(230명), 산모의 정서(89명), 아

이의 두뇌발달(47명), 아이의 성격발달(71명),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주려고(25명), 아이에게 음감을 주

려고(23명)등 이었다.

음악을 들을 때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대해서는태아의 움직임 감소(84명), 아기가 편안해 하는 것

같음(31명), 태동이 느껴짐(95명),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 조용하고 빠른 음악을 들으면 움직임(33명), 아

기가 좋아하는 것 같은(10명), 아이와 일체감이 느껴짐(7명)등이었고, 특별한 효과를 못 느꼈다고 한 대

상자(77명)도 있기는 했지만, 다수의 임부가 음악이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효과가 있음을 긍정

하고 있었다.

태아와 상호작용 행위 중에 그 실천정도가 가장 높은 것은 아기를 위해 배를 만져주는 것으로

74.1% (584명)의 출산 여성이 항상 그리고 자주 그렇게 하였다. 배안의 아기와 이야기하는 것(3.46점),

어린이용 프로그램을 보는것(3.24점), 태아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것(2.99점), 태아를 위해 동화를 듣건

동화책을 소리내어 읽어주는 것(2.79점), 어린이 놀이를 하는 것(2.34점)등은 다른 태교행위에 비해서

적은 수의 출산 여성이 실천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임신 중 태아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출산 여성의 태교 금기행위의 실천정도는 <표5>와 같다.

< 표5> 출산여성의 금기행위점수

행 위
항상금하였다 자주금하였다 가끔금하였다 거의금하지않았다 전혀금하지안았다

평점
인수 (백분율) 인수 (백분율) 인수 (백분율) 인수 (백분율) 인수 (백분율)

약물금기 4.78
약을먹는것(감기약,소화제등) 670 (86.7) 68 ( 8.8) 19 ( 2.5) 6 ( .8) 10 ( 1.3) 4.78

기피행위 3.77
기형아를보는것 389 (53.1) 204 (27.9) 71 ( 9.7) 45 ( 6.1) 23 ( 3.1) 4.21
몹쓸병걸린사람을보는것 334 (53.4) 138 (22.1) 83 (13.3) 47 ( 7.5) 23 ( 3.7) 4.14
싸움을구경하는것 275 (38.1) 261 (36.2) 116 (16.1) 53 ( 7.4) 16 ( 2.2) 4.00
살상하는것을보는 것

(T.V,영화,비디오포함)
287 (38.3) 255 (34.0) 144 (19.2) 42 ( 5.6) 21 ( 2.8) 3.99

운명하는사람,죽은시체를보는

것(T.V,영화,비디오포함)
289 (29.2) 215 (29.2) 149 (20.2) 55 ( 7.5) 29 ( 3.9) 3.92

음담패설을듣는 것

(T.V,영화,비디오포함)
243 (32.6) 246 (36.1) 173 (23.2) 51 ( 6.8) 10 ( 1.3) 3.31

동물이교미하는장면을보는것 201 (32.2) 147 (23.6) 129 (20.7) 106 (17.0) 41 ( 6.6) 3.57
남을흉보거나흉을듣는것 128 (17.1) 269 (35.6) 255 (34.0) 85 (11.3) 12 ( 1.6) 3.55
더럽거나애처로운것을보는것 160 (22.5) 209 (29.4) 214 (30.1) 99 (13.9) 29 ( 4.1) 3.52
나쁜소식을듣는것(뉴스포함) 128 (17.1) 260 (34.8) 210 (28.1) 102 (13.6) 48 ( 6.4) 3.42
재난,수재,화재현장을보는것 110 (15.3) 203 (28.3) 205 (28.6) 148 (20.6) 52 ( 7.2)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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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백분율)은 무응답 및 비해당을 제외한 사례임.

근신행위 3.71
과음하는것 498 (77.3) 91 (14.1) 39 ( 6.1) 7 ( 1.1) 9 ( 1.4) 4.64
다른사람과 싸움을하는것 375 (55.2) 194 (28.6) 89 (13.1) 12 ( 1.8) 9 ( 1.3) 4.34
제사집이나 상가집에가는것 410 (60.2) 128 (18.8) 70 (10.3) 42 ( 6.2) 31 ( 4.6) 4.23
찬물에목욕하는것 429 (58.4) 121 (16.5) 92 (12.5) 67 ( 9.1) 25 ( 3.4) 4.17
높은산에오르는것 371 (56.6) 119 (18.1) 82 (12.5) 57 ( 8.7) 27 ( 4.1) 4.14
함부로상스럽게 농담하는것 309 (43.5) 250 (35.2) 104 (14.6) 27 ( 3.8) 21 ( 3.0) 4.12
음흉한말이나행동을하는것

(귓속말,몰래먹기)
296 (42.5) 226 (32.5) 123 (17.7) 39 ( 5.6) 12 ( 1.7) 4.08

나쁜말을하거나생각하는것 231 (30.1) 330 (43.0) 177 (23.1) 24 ( 3.1) 5 ( .7) 3.98
무리하게활동하는것 245 (30.8) 241 (30.3) 211 (27.3) 54 ( 7.0) 21 ( 2.7) 3.82
과로하는것 243 (32.5) 231 (30.9) 197 (26.3) 57 ( 7.6) 20 ( 2.7) 3.82
성생활하는것 165 (21.4) 334 (43.3) 222 (28.8) 39 ( 5.1) 11 ( 1.4) 3.78
편식하는것 243 (34.5) 202 (28.7) 144 (20.5) 65 ( 9.2) 50 ( 7.1) 3.74
남을꾸짖거나오만한말을하는것 161 (22.1) 289 (39.7) 217 (29.8) 53 ( 7.3) 8 ( 1.1) 3.74
짜증을내는것 111 (14.5) 317 (41.3) 271 (35.3) 61 ( 7.9) 8 ( 1.0) 3.60
임신중먼여행을하는것 216 (29.8) 157 (21.6) 197 (27.1) 104 (14.3) 52 ( 7.2) 3.52
몹시허기지거나음식을

과식하는것
129 (17.7) 249 (34.2) 215 (29.5) 85 (11.7) 50 ( 6.9) 3.44

문지방,막대기등을깔고앉는것 255 (39.5) 110 (17.1) 87 (13.5) 112 (17.4) 81 (12.6) 3.53
밤에외출하는것 152 (20.9) 206 (28.3) 166 (22.8) 133 (18.3) 70 ( 9.6) 3.32
쉽게놀라거나기뻐하는것 116 (16.3) 193 (27.1) 227 (31.9) 112 (15.8) 63 ( 8.9) 3.26
줄,끈등을넘어다니는것 181 (28.1) 111 (17.2) 90 (14.0) 1851 (23.4) 112 (17.4) 3.15
병문안가는것 111 (18.9) 95 (16.2) 154 (26.2) 128 (21.8) 100 (17.0) 2.98
결혼식가는것 68 (10.2) 62 ( 9.3) 107 (16.1) 206 (31.0) 221 (33.3) 2.32

태살금기 3.53
임신을해치는살기가존재하는

장소
378 (59.5) 134 (21.0) 78 (12.2) 22 ( 3.5) 24 ( 3.8) 4.29

컴퓨터,T .V,냉장고등을가까

이하는것(전자파때문에)
71 ( 9.7) 129 (17.6) 211 (28.9) 207 (28.3) 113 (15.5) 2.77

식품금기 3.47
제사(상가집)음식을먹는것 325 (50.2) 101 (15.6) 91 (14.1) 73 (11.3) 57 ( 8.8) 3.87
냄새나빛깔이 나쁜음식을

먹는것
282 (37.9) 192 (25.8) 184 (24.7) 60 ( 8.1) 27 ( 3.6) 3.86

벌레먹거나 못생긴과일을

먹는것
241 (31.6) 253 (33.2) 182 (23.9) 64 ( 8.4) 263 ( 3.0) 3.81

타인이먹다남은음식을먹는것 269 (37.1) 168 (23.1) 160 (22.0) 100 (13.8) 29 ( 4.0) 3.75
야채,과일중 쌍으로된 것을

먹는것
218 (31.3) 126 (18.1) 126 (18.1) 149 (21.4) 77 (11.1) 3.37

자극적인음식을먹는것 118 (15.7) 185 (24.6) 238 (31.7) 154 (20.5) 56 ( 7.5) 3.20
제철아닌음식이나과일을먹는것 71 ( 9.9) 82 (11.5) 139 (19.4) 241 (33.7) 182 (25.5) 2.46

평 균 3.71

태교 금기행위 실천정도는 평균 5.0을 만점으로 했을 때 3.71점으로 출산 여성의 태교 금기행위 실천

정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여성의 태교 금기행위를 약물금기, 기피행위, 근신행위, 태살금기, 식품금기로 범주화하였다.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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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위와 기피행위의 구분은 다소 애매모호한 면이 없지는 않지만 기피행위는 주로 임부가 실제로 행하

는 행위에 초점을 두어 구분하였다.

이 범주에 따른 태교 금기행위 중에 실천정도가 가장 높은 것은 약물금기(4.78점)였으며, 다음으로 기

피행위(3.77점), 근신행위(3.71), 태살금기(3.53점), 식품금기(3.47점)의 순으로 행위의 실천 정도가 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기약이나 소화제 등의 약물을 먹는 것에 대해 95.5% (739명)의 출산 여성이 항상 그리고 자주 금한

것으로 나타나, 일부를 사이에 약물에 대한 엄격한 금기가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임신과 관련해

서 보약을 먹었는지에 대해 부가적으로 조사한 내용에서 임신중에는 보약을 먹지 않았다고 응답한 출산

여성이 76.2% (606명), 임신전 수태를 위해 먹은 경우가 54% (429명), 수태 후에 먹은 경우가 9.7% (77

명)으로 나타나, 일부의 임부들 사이에서는 임신 전 수태나 임신후 영양관리를 목적으로 보약을 복용하

기도 하지만, 다수의 출산 여성들 사이에 보약을 먹는 것도 약물금기의 한 맥락으로 금기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피 행위 중에 실천 정도가 높은 것으로 기형아를 보는 것(4.21점), 몹쓸 병 걸린 사람을 보는 것

(4.14점)이 있는데, 이는 태교 권장 행위 중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거나 마음에 소원

을 가지는 임부가 많았던 것(4.45점)과 관련해서 볼 때 기형이나 몹쓸 병걸린 사람을 보는 것이 자신의

아기가 기형이 되거나 몹쓸 병에 걸리게 될것에 대한 강한 부정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학

수 있겠다.

기피행위 중 출산 여성들 사이에 T .V, 영화, 비디오등의 영상매체를 통해 미치는 좋지 않은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영상매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살상하는 장면, 운명하는 사람이나 죽은 시체를 보는 것, 음

담패설을 듣는 것 등에 대해서도 대상자의 68%이상이 항상 금하거나 자주 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에도 함부로 상스럽게 농담하는 것(4.12점), 싸움 구경을 하는것(4.00점), 동물이 교미하는 장면을 보는

것(3.57점), 남을 흉보거나 흉을 듣는 것(3.55점), 더럽거나 애처러운 것을 보는것(3.52점) 등의 기피행

위에 대해서도 높은 정도의 실천을 보이고 있다.

근신행위 중 과음하는 것(4.64점), 다른 사람과 싸움을 하는 것(4.34점), 제사 집이나 상가 집에 가는

것(4.23점), 찬물에 목욕하는것(4.17점), 높은 산에 오르는 것(4.14점), 귓속 말이나 몰래먹기 등의 음흉

한 말이나 행동하는 것(4.08점)에 대해 높은 금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출산 여성들 사

이에 근신행위의 종류도 많아 나쁜 말을 하거나 생각하는 것, 무리하게 활동하는 것, 성생활을 하는 것,

짜증을 내는 것, 임신중 먼 여행을 하는 것 등에 대해서 높은 정도의 금기가 나타나고 있다. 태교 금기

행위중 병문안 가는 것(2.98점), 결혼식에 가는 것(2.32점)에 대해서는 금기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태살금기행위로 임신을 해치거나 살기가 존재하는 장소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높은 실천도(4.29점)를

보였으나, 다수의 임부가 전자파 때문에 컴퓨터나 T .V , 냉장고에 가까이 가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자파에 대한 유해효과에 대해 확실한 근거나 인식이 낮은 것 때문일 것으로 추측

할 수는 있으나, 대상자중 27.3% (200명)는 전자파가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항상 그리고 자

주 금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임부들 사이에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태교 행위가 형성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식품에 대한 금기 중에 그 실천 정도가 높은 것으로 제사(상가집) 음식을 먹는것(3.87점), 냄새나 빛

깔이 나쁜 음식을 먹는 것(3.86점), 벌레 먹거나 못생긴 과일을 먹는 것(3.81점), 타인이 먹다 남은 음식

을 먹는것(3.75점)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식품에 대한 금기는 불결하거나 부정하다고 간주되는 것들

이며, 아긱 천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출산 여성의 소망에서 나오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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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적으로 식품에 대한 금기와 관련된 태교행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임신 후 먹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음식물에 대한 조사에서 나온 자료는 다음과 같다.

동물성 식품으로 닭고기(99명), 개고기(69명), 오리고기(54명), 오징어(47명), 게(24명), 문어(24명),

생선회(20명), 육류(19명), 낙지(12명), 돼지고기(11명), 닭발(9명), 뼈 없는 음식(5명) 등이 있었다.

식물성 식품으로 벌레 먹은 과일이나 못생긴 과일(30명), 인상(5명), 생강(4명), 복숭아(3명), 신선도

떨어지는 야채나 과일(2명)이 있으며, 탄수화물 식품으로는 식혜(9명), 율무(7명), 밀가루 음식(3명), 빵

(2명)인 것으로 나타나 식물성 식품 및 탄수화물 식품에 대한 금기는 식품의 종류가 많지 않고 거의 실

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커피 등의 카페인 음료(132명), 술(115명), 탄산음료(52명), 라면 등의 인스턴트 음식(51명), 자

극적인 음식(41명), 매운 음식(40명), 짠 음식(34명, 담배(13명), 상한 음식(11명)등에 대해 금기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음식에 대한 금기 행위는 전통태교에서 중시하고 있는 금기식품의 종류나 내용과는 상당한 차

이가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동물성 식품에 대한 금기는 전통태교에서 상당부분 미신적인 의

미를 가지는 식품들이 아직도 많은 수의 출산 여성들 사이에서 금기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출산을 경험하는 남성의 태교 실천 정도

출산을 경험하는 남성의 태교 실천 정도는 <표6>과 같다.

< 표6> 출산을 경험하는 남성의태교실천정도

행위
항상그렇다 자주그랬다 가끔그랬다 거의그러지않았다 전혀그러지않았다

평점
인수 (백분율) 인수 (백분율) 인수 (백분율) 인수 (백분율) 인수 (백분율)

심신관리 3.94
좋은생각을하려고하였다 186 (33.0) 212 (37.9) 132 (23.6) 22 ( 3.9) 9 ( 1.6) 3.98
마음을편하게자지려고 노력

하였다
161 (28.5) 227 (40.4) 137 (24.4) 29 ( 5.2) 8 ( 1.4) 3.90

기도생활 3.86
건강한아기가태어나도록기도

하거나마음의바램을가졌다
304 (38.0) 160 (28.5) 83 (14.8) 10 ( 1.8) 5 ( .9) 4.33

훌륭한부모가되기를기도하였

다
212 (17.0) 169 (30.3) 140 (25.1) 30 ( 5.4) 7 ( 1.3) 3.98

임신전훌륭한하기의점지를위

해기도하였다
95 (26.6) 101 (18.1) 205 (36.7) 85 (15.2) 73 (13.1) 3.11

전선과적덕행하기 3.80
선을행하고 덕을베풀려는 행

동을하였다
149 (26.6) 195 (34.8) 177 (31.6) 33 ( 5.9) 6 ( 1.1) 3.80

모성태교의지원 3.66
길을걸을 때 임부를안전하게

보호하였다
336 (59.6) 151 (26.8) 66 (11.7) 9 ( 1.6) 2 ( .4) 4.44

담배를피울때태아와임부를생

각하여장소를가려서피웠다
269 (55.5) 100 (20.6) 65 (13.4) 27 ( 5.6) 24 ( 4.9) 4.16

임부에게영양가있는음식을먹

도록권했다
220 (39.1) 237 (42.4) 78 (13.9) 21 ( 3.7) 6 ( 1.1)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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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부의마음을편하게해주려고

하였다
184 (32.9) 235 (42.0) 115 (20.5) 25 ( 4.5) 1 ( .2) 4.03

임부가먹어싶어하는것을사다

주었다
180 (32.1) 202 (36.2) 151 (27.1) 19 ( 3.4) 6 ( 1.1) 3.95

집안에행사가있을 때 임부로

하여금무리한활동을하지않

도록배려하였다

161 (28.6) 226 (40.2) 131 (23.3) 39 ( 6.9) 5 ( .9) 3.88

집안의위험물을제거하고안전

조치를취하여임부가다치는

일이없도록배려하였다

181 (32.1) 185 (32.8) 128 (22.7) 58 (10.3) 12 ( 2.1) 3.82

T.V를볼때,험한장면이나오면

임부로하여금보지못하도록

하였다

195 (24.6) 161 (28.5) 131 (23.2) 57 (10.1) 20 ( 3.5) 3.81

임부에게음악을듣도록권하였

다
145 (25.8) 213 (37.8) 148 (26.3) 47 ( 8.5) 9 ( 1.6) 3.78

임부에게태교를하도록하였다 132 (23.6) 161 (28.8) 179 (32.0) 60 (10.7) 27 ( 4.8) 3.56
가사에조력하였다 96 (17.1) 163 (29.1) 192 (34.3) 86 (15.3) 24 ( 4.3) 3.39*
임신, 태아, 육아문제에대한

정보를임부에게알려주었다
103 (19.0) 135 (24.9) 190 (35.0) 79 (14.5) 36 ( 6.6) 3.35

임부에게좋은음악(태교음악

포함),좋은책등을사다주었다
71 (12.6) 99 (17.6) 202 (35.9) 133 (23.7) 57 (10.1) 2.99

임부에게보약을지어다주었다 32 ( 5.7) 42 ( 7.5) 79 (14.1) 140 (25.0) 238 (47.8) 1.98

근신또는 금기행위 3.58
생물을헤치거나살생을금하였

다
256 (46.3) 141 (25.5) 88 (15.9) 44 ( 8.0) 24 ( 4.3) 4.01

언행을자제하였다 128 (22.7) 198 (35.1) 156 (27.7) 64 (11.3) 18 ( 3.2) 3.63
술마시는것을자제하였다 142 (27.1) 120 (22.9) 141 (26.9) 74 (14.1) 47 ( 9.0) 3.45
상가집에가지않는다 204 (39.9) 65 (12.7) 75 (14.7) 93 (18.2) 74 (14.5) 3.45
비디오,T.V,영화등폭력물이

나음란한내용의것은보지않

으려고하였다k

104 (18.5) 154 (27.4) 168 (29.8) 101 (17.9) 36 ( 6.4) 3.34

성생활의금기 3.33
임신사실을안뒤성생활강도를

감소시켰다
233 (42.6) 191 (35.6) 88 (16.1) 25 ( 4.6) 6 ( 1.1) 4.14

술이나 약등으로정신이 혼미

한상태에서는 임신이되지않

도록부부관계를피하였다

182 (37.4) 103 (21.2) 73 (15.0) 87 (17.9) 41 ( 8.4) 3.61

임신전몸의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아기를갖지않도록부부

관계를피하였다

189 (41.4) 63 (13.7) 43 ( 9.4) 85 (18.5) 79 (17.2) 3.43

임신전집안에초상이 났거나

제삿날에는 성관계를피하였

다

135 (24.3) 124 (22.3) 152 (27.3) 90 (16.2) 55 ( 9.9)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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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항목의 인수(백분율)는 무응답 및 비해당을 제외한사례임

임신사실을 안 뒤성관계를하

지않았다
78 (14.0) 132 (23.7) 200 (35.9) 99 (17.8) 48 ( 8.6) 3.17

귀하게될 아기를 임신할 가

능성이높은날(귀숙일)을택

하여 성관계를하였다

47 ( 8.4) 68 (12.1) 91 (16.2) 146 (26.0) 209 (37.1) 2.28

태아와상호작용 3.19
임부의복부를쓰다음어주었다 119 (21.2) 187 (33.3) 178 (31.7) 62 (11.0) 15 ( 2.7) 3.59
태아에게이야기를해주었다 46 ( 8.2) 95 (16.9) 195 (34.7) 142 (25.3) 84 (14.9) 2.78

평 균 3.59

출산을 경험하는 남성의 태교 실천 정도는 평균 평점이 5.0만점에 3.59점이어서 출간을 경험하는 남

성들 사이에서 태교에 대한 실천이 비교적 높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산을 경험하는 남성의 태교행위를 심신관리, 기도생활, 적선과 적덕 행하기, 모성태교의 지원, 근신

행위, 성생활의 금기, 태아의 상호작용으로 범주화하였을 때 가장 높은 실천을 보인 행위는 심신관리 행

위로 평균 평점이 3.94점이었다. 그 다음으로 실천도가 높은 행위는 기도생활로 3.86점이었고, 적선과

적덕 행하기 3/ 80점, 모성태교의 지원 3.66점, 근신행위 3.58점, 성생활의 금기 3.33점, 태아의 상호작용

은 3.19점이었다.

출산을 경험하는 남성은 좋은 생각을하고(3.98점), 마음을 편하게 가지려고 노력함(3.90점)으로써 심

신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도생활과 관련된 태교행위 중 건강한 하기가 태어나도록 기도하거나 마음의 바램을 가지는 것(4.33

점)에 대한 실천이 높았으며, 또 훌륭한 부모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3.98점)에 대한 실천이 높은 것으로

보아 출산을 경험하는 남성들 사이에 아이의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아이의 양육에 대한 책임의식이

높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을 행하고 덕을 베풀려는 행동을 항상 그리고 자주 하였다고 한 대상자는 61.4% (344명)로 적선이

나 적덕행하기에 대한 실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성태교 지원 행위 중 실천도가 높은 행위로는 길을 걸을 때 임부를 안전하게 보호(4.44점), 담배를

피울 때 태아 및 임부를 생각해 장소를 가려서 흡연(4.16점), 임부에게 영양가 있는 음식물을 권하고

(4.15점), 임부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며(4.03점), 먹고 싶어하는 것을 사다 주고(3.96점), 무리한 활동을

하지 않도록 배려하며(3.88점), 안전조치를 취하여 임부가 다치지 않도록 하며(3.82점), 험한 장면을 보

지 않도록 배려하고(3.81점), 임부에게 음악을 듣도록 권하며(3.78점), 임부에게 태교를 하도록 하는겄

(3.56점) 등이었다.

이처럼 출산을 경험하는 남성의 태교행위 중에는 모성태교의 지원과 관련된 행위가 가장 많고, 행위

의 실천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출산을 경험하는 남성의 태교에는 모성태교 지원행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성태교의 지원행위는 모성을 심리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는 모성이 태교를 준수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임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근신행위로 많이 실천되고 있는 것은 생물을 해치거나 살생을 금하는 것(4.01점),언행을 자제하는 행

위(3.63점)였다.

성태 후 금욕과 관련된 행위로 임신사실을 안후 성관계의 강도를 감소시킨 경우는 78.2% (428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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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그리고 자주 그렇게 하여 높은 실천도(4.14점)을 보인 반면, 성관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한 경우

는 37.7% (210명)가 항상 그리고 자주 그렇게 하였다고 성태후 금욕은 성관계를 전혀 하지 않는 것보다

는 성관계의 강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합방의 금기사항으로 술이나 약 등으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는 임신이 되지 않도록 부부관계를 피

하고(3.61점), 집안에 초상이 났거나 제삿날에 부부관계를 피하며(3.43점), 임신 전 몸의 상태가 좋지 않

을 때 아기를 갖지 않도록 부부관계를 피하는 것(3.35점)으로 볼 때 출산을 경험하는 남성들 사이에 임

신 전부터 건전하고 건강한 아이의 잉태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귀숙일은 귀하게 될 아기

를 임신할 가능성이 높은날을 말하는 것으로 전통태교에서는 훌륭한 아기의 잉태를 위해 귀숙일을 지켜

성관계를 하는 것을 태교행위로 엄격하게 지켜왔으나, 오늘날에는 그 실천도(2.28점)가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출산을 경험하는 남성의 20.5% (115명)는 귀숙일을 이용해서 성관계를 했다고 하였다.

태아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행위로 임부의 복부를 쓰다듬어 주는 것에 대한 높은 실천도(3,59점)를 보

이고 있는데, 이는 출산을 경험하는 남성들 사이에 임신중에 태아와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시도하는 있

음을 나타내고 있다.

5 . 출산여성이 인지 한 태교효과

출산 여성이 경험을 통하여 인지한 태교의 효과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경산부일 경우 개방형 질문을

통해 큰 아이 임신시 태교를 했다면 주로 실시한 태교는 무엇이며, 아이가 출생한 이후, 태교의 효과가

구체적으로 응답토록 하였다.

경산부 340명 중 큰 아이 임신시 태교를 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216명이었고, 태교에 효과가 있었다

고 한 대상자는 태교를 실시했다고 응답한 사람의 88%에 해당하는 188명이었으며, 태교를 했거나 효과

가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9명,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다가 18명, 아이에 대한 태교의 효

과보다는 자신이 편안감을 느겼다고 한 대상자도 1명 있었다.

태교의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한 대상자 188명의 큰 아이 임신시 실시한 태교 내용과 효과를 분석한

내용은 <표7>과 같다.

< 표7> 출산 여성이 인지한 태교효과

실시한태교내용 태교의효과 인수

음악을 많이들음 음악을 좋아하고 감각이 있음 88
클래식 음악을 주로들음 아이의 성격이 밝음 5

집중력이나이해력이 뛰어남 1
성격이 섬세함 1

밝은노래를 주로들음 성격이 밝고 명랑함 4
모차르트 음악을 많이들음 모차르트를 좋아함 1
책을많이 읽음 아기가 책읽는 것을 좋아함 40

성격이 온순함 1
편안한 마음을 가짐 아이의 성격이 좋음 5
공작이나 뜨개질을 많이함 손재주가 있음 3
예쁜아이생각을 많이하거나 사진을자주 봄 아이가 예쁨 3
기도를 많이하고 성경을 읽음 신앙 생활에 관심이 많음 2

성격이 온순하고 성장이 빠름 2
텔레비전을 많이 봄 텔레비전을 많이 봄 2
달력 속의노란 장난감을 자주봄 노란 장난감 공을 특별히 좋아함 2
임신시 짜증을 많이냄 반항적이고 에민함 3
그림을 많이봄 그림그리기를 좋아함 2
특정음식을 잘 먹음 아기가 그 음식을 특별히 좋아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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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을 주로 먹음 아기도 우유보다 밥을 좋아함 1
음식을 골고루 먹음 식성이 좋음 1

건강이좋음 1
무서운영화를 많이봄 아이가 무서움을 탐 1
과일그림을 많이봄 과일을 좋아함 1
동화테이프를 주로들음 책을 좋아함 1
동화를 많이 읽어줌 언어 표현력이 좋음 1
숫자와 한글을 벽에붙여놓고 자주봄 숫자과 한글을 빨리 익힘 1
꽃과 나무를 자주가꿈 아이가 자연에 관심이 많음 1
수를 놓고 공작을 많이함 안정감이 있음 1
서에를 많이함 집중력이 있음 1
운동을 많이하고 활발히 움직임 활발하고 부지런함 1
임신기간중 바쁘게 지냄 성격이 급함 1
임신기가중 교사생활 선생님 놀이하는 것을 좋아함 1
삼국지를 많이 읽음 성격이 대범함 1
엄마를 닮으라고 기도함 엄마를 닮음 1
건강하라고 기도함 건강함 1
아기와 대화를 많이함 마음이 잘 맞음 1
깔끔하게 지냄 아이도 깔끔함 1
절약을 함 아이도 절약을 잘함 1
임신 중 잘 넘어짐 아이도 잘 넘어짐 1
임신 중 사회봉사 활동을 함 아이가 착하고 남을 잘 도와줌 1

출산 여성이 인지한 태교 효과로서 많은 수의 출산 여성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은 태교의

방법으로 음악을 많이 들은 경우에 아이가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적 감각이 있으며(88명), 아이의 성격

이 밝고(5명), 책을 많이 읽은 경우에는 아이가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함(40명)을 지적하였다. 또한 마음

을 편하게 가지려고 노력했는데 아이의 성격이 좋다(5명)는 지적도 있었다. 기타의 태교방법 및 그에 따

른 효과에 대한 인식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태교효과에 대한 다수의 공통적인 인식이 아니기는

하지만, 출산여성이 아이의 성장과정을 지켜보면서 나름대로 인정한 태교의 효과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태교의 효과에 대한 내용으로 보아 출산 여성은 임신시 실시한 태교가 아이의

성장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 임신부부의 특성 과 태교실천 정도와 의 관계

임신부부의 특성은 일반적 특성과 태교관련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 종교의 유무, 태교실천에 관한 인

식, 부모의 태교 실시 여부, 태교, 실시자, 태교시작시기, 태교의 목적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8> .

특 성 구 분
출산여성(795명) 출산을 경험하는남성(564명)
평균 t ,F또는r값 사후검증 평균 t ,F또는r값 사후검증

종교 1.있음 117.6 3.02*

2.없음 112.3

부모의태교실시여부 1.예 266.5 4.89* * 121.4 3.36* *

2.아니오 248.9 114.3

태교실시자 1.임부 247.7 109.7
2.임부와남편 266.6 15.6* * 1< 2,3 122.8 33.3* * 1< 2,3
3.임부,남편,가족 268.2 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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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05, * *p< .01

태교시작시가
1.결혼후 심신을

준비함으로써시작
258.9 112.5

2.임신사실을알고난

직후
260.5 9.72* * 3,4< 2 111.5 3.78* * 4< 1

3.태동을느낀후부터 240.1 117.3
4.임신말기부터 223.4 110.3

태교의목적

아이의정서적안정 1.예 117.2 4.10* *

2.아니오 109.0
아이의성격 1.예 119.0 5.43* *

2.아니오 110.2
아이의두뇌발달 1.예 259.4 3.12* * 120.0 5.18* *

2.아니오 248.4 111.8
아이의 책익기,음악

듣기를 습관화
1.예 263.5 3.20* * 124.6 6.10* *

2.아니오 251.3 113.4
자신(임부)의정서적

안정
1.예 261.7 3.74* * 117.8 3.49* *

2.아니오 248.8 112.1
자신(임부)의 성격

조절
1.예 267.6 3.78* * 123.9 5.12* *

2.아니오 251.5 113.5
자신(임부)의 안전 1.예 273.6 4.52* * 121.4 4.48* *

2.아니오 251.6 113.3
자신(임부)의 건강 1.예 272.7 5.38* * 120.8 4.97* *

2.아니오 250.1 112.6

임신부부가 가지는 일반적 특성중에 출산을 경험하는 남성의 경우에 종교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

다 태교 실천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외의 특성은 임신부부의 태교실천 정도에 차이를 주지 못

했다. 이러한 사실은 태교는 이미 대다수의 임신부부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건강행위라

는 점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태교 실천 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특성은 태교 관련 특

성이었다.

임신부부의 부모가 과거에 자신들을 임신했을 때 태교를 했었는지의 여부가 임신부부의 태교 실천 정

도에 차이를 줄 수 있는 지를 검증한 결과 임신부부의 부모가 태교를 했었던 집단이 하지 않은 집단보

다 임신부부의 태교 실천 정도가 높았다. 따라서 부모의 태교 여부는 임신부부의 태교 실천 정도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교를 누가 했는 지에 따라서도 임신부부의 태교 실천 정도에 차익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교를

임부 혼자서 한 겨우보다는 임부와 남편 또는 임부, 남편, 가족이 함께 한 경우가 태교 실천 정도가 높

았다. 따라서 태교의 실천은 임신부부와 가족이 함께 동참할 때 더욱 증진될 수 있는 건강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태교를 실시하는 목적에 따라서도 임신부부의 태교실천 정도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출산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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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아이의 두뇌 발달, 아이의 책일기, 음악 듣기를 습관화, 자신 정서적 안정, 자신의 성격 조절, 자

신의 안전, 자신의 건강을 위해 태교를 실시했다고 한 집단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태교 실천 정도가

높았다. 출산을 경험하는 남성의 경우 태교를 실시하는 목적으로 아이의 정서적 안정, 아이의 성격, 아

이의 두뇌 발달 , 아이의 책읽기, 음악듣기를 습관화, 임부의 정서적 안정, 임부의 성격 조절, 임부의 안

전, 임부의 건강에 목적이 있었다고 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태교 실천 정도가 높았다. 이처럼

여러 종류의 태교 목적에 각각에서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고 응답한 임신부부가 태교실천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태교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야겠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 것 자체가 임신부부의 태

교 실천 정도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Ⅴ . 결론 및 제언

1 . 결론

본 연구는 임신부부의 태교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1995년 3월 20일부터 4월 22일 서울, 인천, 부산, 대구, 원주, 대전, 전주, 광주, 진주,

제주등 전국 10여개 도시 소재에 소재하는 종합병원에 임신, 분만, 산욕기 건강관리를 위하여 내원한 임

신 35주 이후부터 분만 3개월 이내의 출산 여성 및 출산을 경험하는 남성 1,359명이었다.

연구 도구는 예비 조사 및 기존 문헌을 토대로 제작한 출산 여성의 태교 질문지와 출산을 경험하는

남성의 태교 질문지였으며, 자료는 자가 보고를 통해서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 S - P C+를 이용하여 전산 처리(기술 통계, t - T est , ANOVA , P ear son

correlation )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출산 여성의 태교 권장 행위의 실천 정도는 평균 평점 5.0만점으로 3.51점으로서 태교 권장행위의

실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교 권장행위 중 음식 섭취와 관련된 행위(4.02점)에서 가장 높은 실천

을 나타내었으며, 다음이 기도 생활(3.78점), 적선이나 적덕행위(3.58점), 심신관리(3.47점), 태아으 상호

작용(3.15점) 순으로 행위의 실천 정도가 높았다.

음식 섭취와 관련해서 임신중 더 섭취하려고 하였던 음식물은 육류와 생선, 야채 및 과일, 칼슘 및 철

분, 우유 및 달걀 등 고단백, 고비타민, 무기질 식품이었다.

기도생활과 관련된 행위에서 아기의 건강, 훌륭한 인품의 아기의 출생, 순산을 위해 기도하는 행위의

실천 정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출산 여성의 일차적 관심이 아기에게 있고 순산에 대한 기대가

큼을 지적하였다.

적선이나 적덕 행동의 실천율(67.6% )이 높았으며, 임신중 심신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다른 태교 행위에 비해 그 실천 정도가 낮기는 하지만, 태아와 상호작용 행위에서도 비교적 높은 실

천정도를 보였다.

2. 출산 여성의 태교 금기 행위 실천 정도는 평균 평점 5.0점 만점으로 했을 때 3.71점으로 태교 권장

행위의 실천 ahtw 않게 태교 금기 행위 실천 정도도 상당히 높았다.

태교 금기 행위 중 실천 정도가 가장 높은 것은 약물금기(4.78점)였으며, 그 다음으로 기피행위(3.77

점)의 순으로 금기행위의 실천 정도가 높았다.

약물금기와 관련해서 부가적으로 보약의 복용에 관한 조사에서 일부의 임부들 사이에는 임신 전 수태

나 임신 후 영양 관리를 목적으로 보약을 복용하기도 하지만, 다수의 출산 여성들 사이에 뵤약을 먹는

것도 약물금기의 한 맥락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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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행위 중에는 기형이나 몹쓸 병 걸린 사람을 보는 것을 금하는 출산여성이 많았는데 이는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바라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기피행위나 태살 금기의 내용 중에 영상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좋지 못한 내용을 접하는 것을

피하고, 전자파가 태아에게 미칠 수 있는 유해한 효과에 대한 각성이 일부의 출산 여성들 사이에 나타나

고 있어서,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태교의 내용들이 현대생활과 관련해서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있었다.

출산 여성들 사이에서 식품에 대한 금기는 전통태교와는 달리 금기식품의 종류나 내용에 상당한 차이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금기시 하고 있는 식품으로는 닭고기, 개고기, 오리고기, 오징어, 게

등과 같이 상당부분 미신적인 의미를 가지는 식품들이었으며, 현대 생활과 관련해서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식품들로 카페인 음료, 술, 탄산 음료, 인스턴트 식품등이 있었다.

3. 출산을 경험하는 남성의 태교 실천 정도는 평균 평점 5.0만점에 3.59점 이어서 출산을 경험하는 남

성들 사이에서 태교에 대한 실천이 비교적 높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출산을 경험하는 남성의 태교행위 중에 가장 높은 실천을 보인 행위는 심신관리 행위(3.94점)였으며,

다음이 기도생활(3.86), 적선과 적덕 행하기(3.80점), 모성태교 지원(3.66점), 태아와 상호작용(3.19점)

이었다.

출산을 경험하는 남성의 태교행위 중에는 모성태교지원과 관련된 행위의 종류가 가장 많고 행위의 실

천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출산을 경험하는 남성의 태교에는 모성태교 지원행위가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해것할 수 있다.

4. 경산부를 대상으로 시행한 출산 여성의 태교 효과에 관한 인식분석에서 큰아이 임신시 태교를 했

었던 경우에 태교와 효과가 현재 커가고 있는 아이에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 출산여성은 88%에 해당하

였다. 대다수의 출산여성들은 태교가 아이의 성장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

다.

5. 임신부부가 가지는 일반적인 특성 및 태교 관련 특성중에 임신부부의 태교 실천 정도에 차이를 주

는 것은 임신부부의 종교, 태교 실천에 관한 인식, 부모의 태교 실시 여부, 태교 실시자, 태교 시작 시기,

태교의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태교 실천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행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임신부부가 실재로 태교 실천 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자신을 임신했을 때 태교를 실시한 경우에 임신부부의 태교 실천 정도가 높았

다. 태교는 임부 혼자서 실시하는 경우보다는 남편과 가족이 참여함으로서 실천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태교에 가족 공동체적 대응의 기본 철학이 내재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출산 여성의 경우 임신 경험하는 남성의 경우 결혼후 심신을 준비함으로써 시작했을 때 태교 실천

정도를 높일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임신부부가 태교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설정

되어 있을 때 태교 실천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태교는 출산을 경험하는 여성뿐만 아니라 출산을 경험하는 남성사이에서 보편적

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대다수의 출산여성들이 태교가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임신부부들 사이에서 태교가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고하고 의료인은 임신 부부에

게 태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거의 기여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오늘날 의료 서비스가 질병

위주의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태교와 같은 건강행위에 관해서는 관심을 두고 있지못하는 것

으로 볼 수 있으며, 대상자가 관심을 두고 실시하고 있는 건강행위와 일치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는 것이다, 태교의 목적이 훌륭한 아이의 출산, 모체의 정서적 안정 및 건강 유지의

목적으로 임신부부들 사이에 실천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의 의료서비스가 질병 관리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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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증진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갈 때 모성간호 영역에서 태교를 임신부부의 행위로 받아들여 실천을

도모하고 개발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 제 언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간호 교육분야에서 우리민족 정서에 부합되는 태교라는 전통 문화적 건강 행위에 관한 교육이 적

극적으로 이루어져 간호 실무를 담당하는 간호사가 태교를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간호 연구와 관련해서 출산 여성들이 태교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난 사실을 바탕으로 태교가 태아나 아동의 성장 및 임부에게 미치는 효과에 관한 객관적인 검증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3. 간호 실무 분야에서 산전 관리 방안으로 가족 공동체적 대응을 촉진시키는 태교를 적극적으로 받

아들여 임신부부들의 건강행위 실천과 일치되는 산전 관리 방식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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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is study ex amined the antenatal care known as T aekyo.

T he sample con sisted of 795 w om en and 564 m en who had be seen in the antenat al care

unit , delivery room , or postpartal care unit of general hospitals in Korea betw een March 20

and April 22, 1995.

Data w ere collected u sing the "T aeky o questionnaire for childbearing w om en " and "T aekyo

questionnair e for hu sbands of childbearing w om en " dev eloped by researcher s . Data w ere

self- reported.

Data w ere analy zed using the SP SS P C+ program , and descriptiv e statistics , T - test ,

ANOVA , P ear son correlation coefficient w ere applied .

T he result s of this study w ere as follow s :

1. Encouragem ent to practice T aeky o w as at a relativ ely high level. Item s on T aekyo

encouraging behavior s had a m ean score of 3.51(33 item s 5 point scale). A ccording to the

fiv e categories of T aekyo encouraging behavior s , subject s indicat ed they practice "food

intake(m ean score 4.02)". "praying (m ean score 3.78)", "cumulative virtuou s deeds (m ean score

3.58)". "mind and body m anagem ent (m ean score 3.47)", "m aternal fet al interaction (m ean score

3.15)".

2. T he childbearing w om en ' s practices r elat ed to forbidden behavior s by T aekyo w ere

relat ively high . It em on forbidden behavior s by T aeky o had a m ean score 3.71(43 item s 5

point scale ). A ccording to the fiv e categories of forbidden behavior s by T aeky o, subject s

indicated they pract iced "v oluntary ab stent ion of drug s (m ean score 4.78)," av oiding

behavior s (m ean score 4.78)," av oiding behavior s (m ean score 3.77), "good behavior s (m ean

score 3.71)", "taboo on fetal death tendency (m ean score 3.53)", "taboo on certain intake(m ean

score 3.47)".

3. T he pract ice score of hu sbands for childbearing w om en which related t o T aekyo

behavior s w ere relat ively high . Item on T aeky o behavior s had a m ean score 3.59(33 item s 5

point scale ). A ccording to the six cat egories of T aekyo behavior , subject s indicated they

practiced "mind and body m anagem ent (m ean score 3.94)", "praying (m ean score 3.80)",

"support of w om en ' s pract ice r elated to T aekyo(m ean score 3.66)", "good behavior s (m ean

score 3.58)", "continency (m ean score 3.33)", "paternal fetal interaction (m ean score 3.19)".

4. On the childbearing w om en ' s perception of T aekyo, m ost of the subject s (88% ) had

confidence in the positiv e effect s of T aeky o on Child developm ent .

T he result show ed that the childbearing couples pract iced T aekyo behavior r elatively often

and sincerely and m ost of the childbearing w om en had a positiv e perception of T aekyo ' s

effect on prenat al child dev elopm 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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